
텔레비전이나 네이버, 페이스북을 열어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닌 깨어진 

세상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질병, 고통, 죽음이 난무한 세상이지요.  

 

반면에, 이 세상에는 여전히 눈부신 석양이나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의 웃음처럼, 아름다운 

모습도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세상의 본래의 모습은 깨어진 세상이 

아니고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이었어요.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세상이었지요. 그러나 

세상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본래의 모습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그것이 바로 죄예요. 죄의 결과로 사람들은 깨어진 삶을 

살 수 밖에 없었어요.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에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이란 이 깨어짐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며 사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깨어진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거나, 종교를 갖거나, 교회에 

나가거나,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깨어진 상태에서 벗어나려 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 깨어짐에서 벗어나려 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깨어진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 

주지 못해요. 벗어나는 것 같지만, 또 다시 깨어진 삶으로 다시 돌아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깨어진 상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오직 한가지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 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지 말고, 우리 삶을 예수님께 맡겨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죄를 용서받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본래의 모습대로 살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두 종류의 인생에서 당신은 지금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이 깨어진 삶 속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께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본래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좋아요. 아직 이쪽에 계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할까요? 물론이지요. 이쪽으로 가야해요.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길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그림 대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았어요. 죄송해요.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면서, 깨어진 삶을 살았고, 

내 힘으로 이 깨어진 상태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못했어요.  

저는 오늘 내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본래의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어요? 

 

고마워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해요. 이 좋은 소식을 나만 

알지 말고, 가족들이나, 친구, 아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해요. 감사해요.  


